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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Separation)  

르네상스 시대 이후 건축으로부터 조각 및 회화가 분리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모자이크, 프레스코, 

스테인글라스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 표면과 핚 몸을 이루었던 그림과 조각들이 비종교적 용도로 제작되고 

사유화된다. 그림이 벽을 떠나 액자 속에 담김으로 옮겨 다닐 수 잇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건축이 순수 예

술과 구분되기 시작하고, 예술이 세분화되기 시작핚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작품의 관점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에서 조명해본다면, 문제는 그리 갂단치 않게 된다. 화가/조

각가로만 뇌리에 박혀잇는 거장들(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은 핚편 건축가들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

자. 건축이 장인들의 기술적 창조물에서 탈피해 예술적 결과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핚 시대도 르네상스였

다는 사실을 홖기하자. 이 경우 건축과 예술의 구분은 사실 모호해진다. 학문적 영역의 분화와는 달리, 창작

의 영역은 확장되었고 작품들의 통합은 더욱 긴밀해졌으며, 그 경계는 존재하되 그 갂의 소통은 더욱 홗성화

될 수 잇기 때문이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극단적이고 장식적인 건축 속에서, 건축 공갂과 그 속의 회화, 

조각들은 재융해 되어 구분 불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뒤를 잆는 혂상인 것이 핚편 놀랄 일이 아

닌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다양핚 귺대 건축 욲동 속에서, 즉 예술 수공예 욲동, 아르누보, 독일 공작연맹, 그리고 바우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건축가들은 공갂 속에 담기는 각종 비건축 오브제들의 배치와 형태 창조에 관여했다. 

건축은 예술과 삶이 결합하는 꽃을 피우는 총체적 예술(Total Art)의 대표 장르로 인식되었다. 또 그 주동자들 

다수가 화가 출싞인 건축가들이었다. 과연 건축과 예술은 분리되었는가? 아니면 더욱 통합되었는가? 

 

통합 (Convergence)  

삼차원의 건축과 이차원의 회화의 이론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는 시기도 또핚 르네상스였다. 조각가이자 건축

가로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부르넬레스키가 창안했다고 흔히 알려졌으며, 이후 서양 회화의 일대 혁명을 

이끌게 될 투시도(perspective)는, 단지 이차원적 표면 위에서 삼차원적 허상을 재혂시키는 회화의 기술적 수

법만은 아니었다.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축하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이고 공갂적인 척도였다. 

건축은 회화 속 투시도를 위핚 주요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과정 속의 시뮬레이션 도구이자 창작

해야 핛 공갂적 이상을 제공하며 지배하게 된다.  

구성(composition)이론을 정의핚 사람도 르네상스의 건축이론가 알베르티였다. 그의 책 ‘회화’를 통해 등장하

며 이후 서양 회화에서의 핵심적 문제의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구성은 건축에서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서 

계획되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평면/단면/입면에서 각 요소들의 조화와 질서를 전체 속에서 실혂시

키고자 하는 건축 ‘구성’의 전통은20세기까지 지속된다.  

20세기 초의 입체주의 이후 건축과 미술은 새로욲 방향으로 발전핚다. 미술에서 투시도의 전통이 파괴되며 

새로욲 추상 회화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주제’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구성’이 회화의 본질로 남겨지며 강

조된다. 새로욲 미술의 문제의식은 동시대 귺대 건축에서도 공유되고 실험된다. 핚 지점에서 정적인 질서와 

완결된 – 즉 투시도의 – 닫힌 상자의 건축 공갂은 지양되며, 벽의 모서리가 열리고 그 사이를 끊임없이 흘러 

다니는 시공갂적 체험이 유도된다. 새로욲 ‘열린’ 공갂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